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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 명  서 매(3 )

천년 임수 고양수 보존대책 시급‘ (高陽藪)’
황성공원 맥문동 식재 중단하고 숲생태 복원하라!

우리는 거대한 정원이 아닌 생명력 넘치는 숲을 거닐고 싶다 황성공원은 본래 숲. 

이었다 고양수 라 불리며 신라시대부터 관리해온 역사적인 숲이었다 언. ‘ ( )’ . 高陽藪

제부터인가 황성공원은 여러 조각으로 잘리어 콘크리트 구조물에 빼앗겼고 남아있, 

는 숲마저 차츰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정원으로 바뀌고 있다 참으로 애통. 

한 일이다.

경주시는 년부터 황성공원 솔밭에 맥문동을 식재하고 있다 첫해 를 식2015 . 2,500㎡

재했고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로 솔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, 18,700 . ㎡

그로인해 솔밭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.

소나무는 흙이 없는 바위에도 뿌리를 내려 푸른 생명력을 발휘한다. 우리는 이런  

소나무의 기상을 좋아한다. 또한 땅에 뿌리내린 소나무도 뿌리를 땅 표면에 넓게 

펼친다 이 때문에 솔밭에 자주 드나들면 뿌리가 드러나 발길에 차인다 소나무의 . . 

이러한 특성은 호기성 박테리아인 근균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뿌리에 . 

공생하는 근균이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 그. 

래서 남산처럼 바위가 많은 척박한 땅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.

황성공원 솔밭에 맥문동을 대규모로 식재하면서 소나무의 식생환경이 위태로워지고 

있다 맥문동을 인위적으로 식재하여 가꾸면서 솔밭의 표층이 두꺼워지고 부영양화. 

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나무는 근균이 활성화되지 못해 영양분을 제대로 . 

공급받지 못한다 또한 맥문동을 식재한 구간에서 소나무 가지치기가 과도하게 이. 

뤄지고 있다 아마도 햇살이 잘 들어와 맥문동 꽃을 돋보이기 위한 가지치기로 보. 

인다 이대로 두면 황성공원의. 솔밭이 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맥문동 식재를 중단해. 



야 한다.

경주시는 황성공원 솔밭의 맥문동 식재 이유를 맥문동 개화로 인한 볼거리 제공 , ▷

수목 식재지 및 보행로 분리 효과 소나무 식재지 답압으로 땅이 굳어지는 현상 ▷ ▷

방지 토양의 물리성 개선 및 미생물 서식처 제공 등으로 밝히고 있다 요약하면 . ▷

꽃구경 및 소나무 보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맥문동 식재가 오히려 소나. 

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.

맥문동 식재는 소나무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솔밭은 휴식년 도입 등 . 

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꽃구경도 황성공원을 즐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. 

라고 본다 황성공원은 정원이 아니라 숲이다 자연의 생명력을 다양하게 회복할 . . 

때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연의 울창한 숲에서 진정한 치유. 

를 받을 수 있다.

옛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특수한 기능을 지닌 숲을 임수 로 지정하여 보존 관‘ ( )’林藪

리했다. 1 년에 간행된 조선의 임수 에 따르면 개소의 임수가 경주에 있었다938 [ ] 19 . 

그러나 현재 대부분 소실되고 계림 교리택목 나정 낭산 봉황대 오릉 고양수 , , , , , , 

등 개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민들의 생활권에 살아있는 임수7 . 

는 고양수 황성공원 가 유일하다 우리가 황성공원을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숲 ( ) . 

본연의 모습을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.

황성공원은 본래 숲이었다 우리는 거대한 정원이 아닌 다양한 생명력이 넘치는 숲. 

을 거닐고 싶다 맥문동 식재를 중단하고 솔밭을 본래의 생태계로 복원해야 한다. . 

더 나아가 황성공원 전체가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생태복원에 힘써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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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성공원 솔밭의 맥문동 식재 지역을 산책로를 경계로 다섯 구역으로 임의 구분.■ 

구역의 가지치기가 심하게 진행 구역은 과거 가지치기 실시   1,5 . 4 .


